
새전북신문 창간 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도

축하 인사를 전합니다.

새전북신문은 언론개혁이라는 창간정신에 걸맞게 지역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

해 왔습니다. 특히 깊이 있는 분석과 풍부한 지역소식으로 전북도민의 많은 사랑

을 받고 있습니다.

전라북도는 환황해권 시 의 신산업∙물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기업

도시나 태권도공원 등 새로운 발전 전기가 마련되고 있고,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

늘고 있습니다.

가장 희망적인 것은 전북의 높은 혁신의지입니다.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

전략을 세우고 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. 2007년 개최되는 세계물류박람회는 그

좋은 사례입니다.

앞으로 새전북신문이 이러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모으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

실 것으로 믿습니다. 정부도 전북 발전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.

다시 한번 창간 5주년을 축하하며, 새전북신문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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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일보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도 축

하 인사를 전합니다.

강원일보는 오랜 연륜을 가진 표적인 지방언론답게 지역발전과 올바른 여론

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. 개최하는 문화행사마다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

있다고 들었습니다.

강원도야말로 균형발전 시 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. 관광과 문화산업의 중

심지로, 생명건강산업의 메카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큽니다. 주5일 근무와 남북

협력의 진전으로 발전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. 강원일보가 그 선도

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.

다시 한번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며, 강원일보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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